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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텍 한세광 교수 연구팀 성과 / 각막·눈꺼풀 안쪽 혈관 통해 진단

눈에 착용만 해도 당뇨 같은 질병을 바로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콘택트렌즈가 개발됐다.

포스텍(포항공대) 신소재공학과 한세광(사진) 교수팀은 질병 진단·치료용 스마트 헬스케어 콘택트렌즈를 개발해 

㈜화이바이오메드·㈜인터로조와 공동으로 ‘월드 클래스 300’ 프로젝트를 통해 상업화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

다.

당뇨 진단은 일반적으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혈당을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, 이런 방식으로는 연속적

인 혈당 분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.

미국 구글이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와 공동으로 구글렌즈를 제작해 눈물의 당 농도를 분석하는 진단시스템을 

개발하고 있다. 그러나 눈물이나 땀과 같은 체액은 이미 혈당이 높아진 20~30분 후에야 당 수치가 변하기 때문

에 정확한 실시간 혈당 분석이 어렵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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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교수팀이 개발한 것은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당뇨 진단시스템으로, 각막과 눈꺼풀 안쪽

에 있는 혈관에서 착안했다. 연구팀은 여기에다 분석 결과에 따라 메트포민과 같은 당뇨 치료약물이 바로 눈을 통

해 전달돼 진단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스마트 콘택트렌즈 나노 클리닉 시스템 개발 연구도 병행하고 

있다.

한 교수는 “눈은 뇌와 심장, 간 등 인체 주요 장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스마트 콘택트렌즈

를 이용한 당뇨 광 진단 및 치료 시스템 기술을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

다.

포항=장영태 기자 3678jyt@segye.com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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